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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POLICY BRIEF

➊  (주거비 부담 완화의 파급효과) 주거비 부담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 분야의 

지출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가 요구됨

➋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 확대) 상대적으로 박탈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관리비 포함)확대 등 검토가 

가능함

➌  (자가보유 지원) 임차가구의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렴주택 공급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확대 검토가 필요함 

➍  (이자율 부담 관리)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안심전환대출, 연체차주 보호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➊  주거비를 실제 주거목적의 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음

➋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분야의 지출 및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침 

-  가처분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소득의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하며, 이는 주거비 지출의 영향으로 해당 

가구의 비주거분야 지출 격차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실제로 특정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할 경우, 박탈지표로 측정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고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분야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박탈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 주거점유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 주거비 지출 제외 잔여소득 등의 영향을 받음

➌  저소득 임차가구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이 모두 높아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저소득 임차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물질적·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자가가구 대비 느끼는 박탈 수준이 높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박탈 역시 높게 

나타남

정책제안

주요 내용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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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탈의 개념과 측정방식

표 1   제15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박탈측정 항목

표 2   주요 선행연구(Kim el al. 2018)의 주관적 박탈측정 항목

박탈(deprivation)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상대적 박탈의 개념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학제에 따라 다양화

Stouffer et al.(1949)은 군인들의 불만이 객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도입

•�박탈은�종종�물질적인�재화와�자원의�부족을�의미하지만,�심리학적인�요인으로도�이해되기�때문에�그에�대한�

정의�역시�연구자에�따라�상이

박탈 관련 연구는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 사회 불만 등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중시하는 Runciman 이후의 

사회(심리)연구와 사회적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중시하는 Townsend 이후의 빈곤 연구로 분화

•�Townsend(1987)는�박탈을�“지역�공동체�또는�국가�등�개인이나�가구가�속한�사회에서�관찰할�수�있고�입증할�

수�있는�불이익의�상태”로�정의하고�물질적�박탈과�사회적�박탈에�대한�측정지표를�제시하며,�EU�삶의�질�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등은�Townsend의�박탈지표에�기반하여�측정지표를�제시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박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박탈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결국 지표에 따라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상태를 측정하는가 또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본인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측정하는가에 따라 객관적 박탈과 주관적 박탈로 구분할 수 있음

•�객관적�박탈은�사회경제�및�생활�수준을�평가할�수�있는�다양한�객관적�지표를�통해�개인이나�가족,�집단의�

상태를�표현

•�주관적�박탈은�개인이�인식하는�자신의�사회경제적�상태에�대한�평가를�기반으로�박탈�수준을�측정�

이 브리프는 사회경제적 박탈을 ‘물질적, 사회적 자원결핍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가 미충족된 상태’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대상이 현재 경험하거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절대적·상대적 결핍’을 박탈로 개념화하여 박탈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포함 

•�한편,�Runciman의�관점에�따라�수행된�연구들은�기대와�현실과의�괴리,�다른�대상과의�비교�등의�관점에서�

박탈을�정의하며,�이후�박탈의�심리학적�경로를�강조하는�연구들은�소득�또는�물질�박탈�수준에�대한�스스로의�

평가를�기반으로�박탈을�측정�

구분 내용

가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나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다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라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마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바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사 2019년 1년 동안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아 2019년 1년 동안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 당한 경험이 있다.

구분 내용

문항 1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해 볼 때 박탈감을 느낀다.

문항 2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 특권의식을 느낀다. 

문항 3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원망스럽다. 

문항 4 내가 가진 것들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가진 것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 꽤 금전적으로 성공했다고 느껴진다.

문항 5 내가 가진 것들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가진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불만족스럽다. 

출처:�https://www.koweps.re.kr:442/data/survey/list.do�(2022년�11월�10일�검색).

자료:�Kim�el�al.�2018의�설문지를�바탕으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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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주거비와 주거비 부담2
주거비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며 가구당 월평균 54.2만 원  

선행연구의 정의를 활용하여 주거비의 개념을 ‘주택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귀속임대료 등의 

기회비용은 주거비에서 제외

•��필수재로서의�주거비용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다주택보유자가�실거주주택�외의�주택보유에�소요하는�

비용은�제외,�임대주택에�거주하지만�분양권을�소유하여�주택담보대출�원리금을�상환하는�경우�주거비에�포함

•��주거�관련�조세는�원칙적으로�주거비에�포함되나�실제�거주�중인�주택에�해당되는�조세를�추출할�수�없어�실제�

주거비�측정은�월세,�주택담보대출�원리금상환액,�주거관리비,�수도·광열·난방비로�구성�

제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2020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균등화했을 때 한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 지출액은 약 54만 2천 원이며 자가·전세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의 비중이 높고 

월세가구는 월세의 비중이 높으며, 수도·광열·난방비는 점유유형에 상관없이 높은 비중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비를 과부담하는 비율이 높음  

주거비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비율접근법과 잔여소득접근법을 이용하여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분석

•��비율접근법에�따른�분석결과�소득�대비�주거비�지출비율이�20%,�30%,�50%를�초과하는�주거비�과부담가구의�

비중은�전체�가구의�17.73%,�7.45%,�2.69%�수준�

•��가처분소득에서�주거비를�제외한�잔여소득법을�활용하여�잔여소득�<�최저생계비�중�비주거�지출비율(=적정�

비주거�소비지출)’인�가구를�주거비�과부담가구로�정의할�경우,�분석대상의�32.53%가�주거비�과부담가구�

•��상대적으로�저소득가구의�비중이�높은�한국복지패널조사의�특성�때문에�잔여소득법을�활용했을�때�주거비�

과부담가구가�더�많이�집계된�것으로�파악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는 비율기준과 잔여소득 기준에서 모두 자가가구나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비과부담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잔여소득기준으로�임차가구�중�주거비과부담가구�비율은�37%,�자가가구�중�23%,�일반가구�중�3%,�최저생계비�미달가구�중�81%

가처분소득 자체보다 주거비를 제외한 잔여소득의 가구 간 상대적 격차가 큼  

Yitzhaki 지수를 응용한 Deaton 지수를 

활용하여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잔여소득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잔여소득의 

가구 간 격차로 인해 지수값이 증가

•��Deaton�지수가�크다는�것은�특정가구의�

가처분소득이나�잔여소득�수준이�다른�

가구들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하다는�

것을�의미�

•��이는�주거비�지출의�영향으로�가구의�

비주거�지출�격차는�더욱�증가함을�방증

 

출처:��제15차�한국복지패널조사(https://www.koweps.re.kr:442/data/survey/

list.do)를�활용하여�저자�작성.

그림 1   가처분 소득과 잔여소득의 Deaton 지수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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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과 객관적 박탈 3

표 3   주거비 부담이 총 박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절대적인 박탈을 경험할 확률 증가

제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2020년 가구의 절대적 빈곤수준을 보여주는 절대적 박탈을 측정 

•��분석대상�가구의�약�34%가�주거박탈을�경험하며�약�7%는�비주거박탈을�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의 소득이나 가구주 연령, 자산 등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거비 과부담가구에 해당된다면 절대적인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 

•��가구가�주거비에�대한�부담으로�주거�지출을�줄였는데도�적정한�주거환경에�거주하지�못한다면�이는�주거의�

박탈로�연결

•��주거비에�대한�부담이�비주거분야의�지출을�줄이는�선택으로�이어지고,�비주거분야의�지출이�가구의�삶의�질을�

유지하기�위한�수준�이하까지�감소한다면�이는�비주거분야의�박탈�

*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로 주거비 과부담 여부를 산정할 경우, 비율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절대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도 보고되어 잔여소득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

주거비 과부담은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등의 소비지출에도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결과,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주거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대부분 지출금액이 적고, 전체 

소비지출에서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음

그림 2   주거비 과부담가구(A)와 일반가구(B)의 월 소비지출 중 지출비율 차이(A-B)

 

주:�1)�***:�p-value<0.01,�**:�p-value<0.05,�*:�p-value<0.1

�����2)�지역�변수의�경우�농어촌지역을�기준으로�중소도시와�대도시일�때�농어촌지역�가구보다�박탈을�경험할�확률이�얼마나�증가하는지를�나타냄.�

출처:�제15차�한국복지패널조사를�활용하여�저자�작성.

그림 1   가처분 소득과 잔여소득의 Deaton 지수 분포 비교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가구 

특성

지역
중소도시       -0.296***            -0.280***         -0.282***

대도시      -0.455***            -0.432***          -0.437***

가구주 연령        0.0212***             0.0174***            0.0192***

가구원 수      -0.0212             0.00857            0.0164

가처분소득 -6.31e-05*** -9.08e-05***

자산       -7.05E-07           -4.44E-07         -4.93E-07

임차가구 여부         0.458***              0.421***            0.443***

주거비  

부담

잔여소득 -0.000814***

잔여소득 최저비주거지출 수준 미달

(주거비과부담가구) 여부
            0.318***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0.164

상수항       -1.299***           -1.246***          -1.145***

샘플 수         5,681             5,681           5,681

 201914    201924    201934    201944    202014    202024    202034    202044    202114   202124

식료품 주류담배 주거비 보건

의류신발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12

10

8

6

4

2

0

-2

-4

-6

-8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05

주거비 부담과 주관적 박탈 인식4

점유유형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상대 집단에 비해 느끼는 박탈을 조사한 결과 자가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박탈을 느낀다는 응답은 16.9%이나 반대의 경우는 72.9%로 점유유형에 따라 타 집단 대비 느끼는 박탈 수준은 

비대칭

그림 3   가구특성별 주관적 박탈 인식 수준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 소득, 점유유형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보건, 오락문화, 

육류소비, 신선수산동물소비, 과일소비, 채소소비, 치과치료비, 입원치료비, 외식비 지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주거현황과 주거비 부담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실태

전국의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거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나, 이상적 주거와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

•�응답자들의�과반�이상(81%)이�삶의�터전으로서�주거의�기능을�강조하며,�타�분야�지출보다�주거비�지출이�

상대적으로�더�중요하다(68.8%)라고�응답하여,�주거를�필수재로�인식하는�것으로�분석

•�그러나�전체�응답자의�약�30~40%는�이상적으로�생각하는�주거면적,�주택유형,�점유유형을�달성하지�못하여�

원하는�주거�수준과�현실�간의�괴리가�발생�

•�특히,�임차가구의�80%�이상은�실현가능성을�고려하지�않을�경우�자가거주를�더�선호한다고�응답

이상적 주거와 현실의 괴리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주거비 부담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특히 임차가구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수준

•�전체�응답자의�41.4%는�현재�소득�대비�주거비�부담�수준이�높다고�인식,�특히�월세가구에서�이러한�인식이�

높은�비중�차지(68.2%)�

•�이러한�결과가�나타난�데에는�대부분의�임차가구가�주거�안정성�등을�실현하기�위해�자가�거주를�원하지만�

실현하지�못하는�영향이�있는�것으로�분석

응답자의 58%가 박탈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점유유형에 따라 주관적 박탈의 양상이 상이

자신이 가진 것을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8%이며,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관적 박탈을 크게 인식

.3

.2

.1

0

-.1

-.2

2

1

0

-.1

-.2

임차 자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 일반가구

(a) 점유유형별 (b) 최저생계비 미달가구 여부별

주
관

적
 박

탈
수

준

주
관

적
 박

탈
수

준

0.2941

0.2339

-0.2130 -0.223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22. 11. 16  I  No. 891
06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홈페이지 www.krihs.re.kr

팩스 044-211-4760

•조정희  ��국토연구원�주택·토지연구본부�부연구위원�

(jhcho@krihs.re.kr,��044-960-0569)

•박미선  �국토연구원�주거정책연구센터장

� (mspark@krihs.re.kr,�044-960-0294)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박탈’이라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주거비 부담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객관적·주관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거비 부담과 ‘박탈’의 관계를 통해 분석

분석결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주거 소비 외에 타 분야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태와 본인이 인식하는 삶의 수준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 완화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줌

•�특히,�상대적으로�주거비�부담�수준이�높은�저소득�임차가구를�대상으로�적극적�지원이�필요하며,�주거급여�

지급대상�확대와�저소득�임차가구에서�지출비중이�높은�수도·광열·난방비에�대한�관리비�지원�추진�고려

•�가처분소득�자체보다�주거비를�제외한�잔여소득의�가구�간�격차가�심화된다는�사실은�필수재인�주거비�부담이�

감소할�경우,�주거�외에�다른�소비지출�부문에서도�가구�간�격차가�완화될�수�있음을�시사

전반적으로 임차가구는 객관적·주관적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아 박탈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임차가구의 

박탈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주거안정성 개선과 주거상향 지원 노력이 필요

•�주거에�관한�인식조사�결과,�임차가구가�자가를�선호하는�데에는�임차가구의�거주�불안정성이�높다는�점이�영향을�

미친�것으로�나타나며,�자가가구와�비교한�상대적�박탈감이�임차가구의�박탈을�증가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

•�따라서�임차가구의�임차�보증금�보장,�임차�안정성�확대를�위한�제도적�지원과�임차가구의�주거�상향을�위한�

저렴주택�공급확대,�생애최초�주택구입�지원확대�검토가�필요

•�다만,�이러한�정책이�실질적인�무주택자의�주거�상향을�지원하는�데�활용될�수�있도록�정책대상자�등에�대한�

세밀하고�엄격한�정의가�선행될�필요

또한 향후 이자율 증가 시 주택관련 대출의 이자금 상환 압박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안심전환대출 확대, 연체차주 보호장치 마련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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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일반적�특성을�통제한�상태에서�주관적�박탈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분석한�결과,�주관적으로�느끼는�

주거비�부담이�클수록�박탈�수준이�증가�

•�주관적으로�느끼는�주거비�부담�수준�외에�타�점유유형�대비�느끼는�주관적�박탈�역시�일반적인�박탈�수준을�

증가시키며,�이상적�점유유형과�실제�주거상태의�괴리가�나타날�경우에도�주관적�박탈이�증가

•�객관적�주거비�부담�수준과�관련한�지표�중�잔여소득�수준이�증가하면�주관적�박탈�수준도�유의미하게�감소하여�

잔여소득이�증가할�경우�주관적�박탈과�객관적�박탈이�모두�감소�


